
미사 시간 안내

사목지표

월요일 
7:30 pm  
화요일 
7:00 am, 7:30 pm  
수, 목, 금요일 
9:30 am 
7:30 pm
토요일
9:30 am (매주) 
4:00 pm (초등부)
5:30 pm (중고등부)
7:30 pm (청년부)
주일
7:00 am  
9:00 am 
10:30 am (교중) 
5:00 pm (시티) 
5:30 pm (영어)
7:30 pm 

주소 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 홈페이지  www.sydneykcc.org   이메일  info@sydneykcc.org  전화번호  8756 3333 (대표번호), 8756 3334  
팩스번호  8756 3335  사제관  8756 3330 (임�요셉�신부), 8756 3332 (노�미카엘�신부), 8756 3331 (이�스테파노�신부), 9558 3498 (홍�야고보�신부) 
수녀원  8756 3336 (좌�인노첸시아�원장수녀, 최�디아나�수녀, 윤�바오로�수녀)  연령회  0433 067 456 (김인섭�야곱)  차량봉사  0414 488 700 (이창석�바오로)

주임신부:
보좌신부:
고해신부:
수녀:

사목회장:

임기선�요셉
노호영�미카엘, 이남웅�스테파노
홍�야고보
좌순선�인노첸시아,  최연숙�디아나, 
윤경남�바오로
최병훈�요셉

 2015. 12. 13(다해) / 제72호

한국�순교자와�성�스타니슬라오�성당  Korean Martyrs &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      주소 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  전화번호  02 8756 3333 

봉헌금

  $2,627.15

교무금 

 $18,774.97

기타

$0

지출

 $27,761.44

누적잔액

 $130,087.67

미사�참례수

1,948

전례성가 / 화답송

전례성가:  입당: 93     봉헌: 482, 212     성체: 171, 161     파견: 95

화답송: 

영성체송: 

주일
봉사

■ 20/12월  09 구역   ■ 27/12, 3/1월  10 구역   ■ 10,17/1월  11 구역     ■24,31/1월  12 구역            
■ 전례, 커피, 청소  9:00 am, 10:30 am

오늘의�중식�메뉴

홍신부님 사제서품 60주년 축하식(회경축)
- 축하미사: 12월 13일 10시30분�교중미사 (집전:홍야고보�신부님) 
- 전신자�잔치국수�무료�제공됩니다.

중고등부 캠프
- 날짜: 12월 19일(토) - 21일(월)
- 장소: WEC Centre (Morisset)

성탄 판공 안내
- 성탄�판공표가�배부�되었습니다.

***판공후 2016년�달력을�수령하시기�바랍니다.***

사목회의
- 12월 20일(주일) 교중미사�후 12시 30분
- 장소: 미카엘방

성탄 예술제
- 12월 24일(목) 오후 7시부터
- 장소: 기념관 

성탄미사 안내
- 12월 24일(목) 오후 10시�성야미사
- 12월 25일(금) 오전 9시, 10시 30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후 5시 30분, 7시 30분
- 시티: 오후 5시

이남웅 스테파노 신부님 영명축일
- 축하식: 12월 27일(주일) 교중미사

첫영성체 교리 접수
- 대상: 초등학교 3학년 - 6학년
- 접수기간: 12월 5일(토) - 1월 31일(주일)까지
- 접수장소: 교리교사, 사무실
* 접수기간�이후�신청은�받지�않으니�참조�부탁드립니다.

송년 및 신년 미사
- 송년�미사: 12월 31일(목) 오후 8시
- 신년�미사: 1월 1일(금) 오전 10시

단체모임
- 12월 13일(주일): 쌍뚜스�성가대, 전례해설단, 연령회, 안나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한회
- 12월 19일(토): 꾸리아, 헌화회, 자모회
- 12월 20일(주일): 글로리아�성가대, 독서단

제 1독서:  스바 3,14-18ㄱ    제 2독서   필리  4,4-7       복음  루카  3,10-18

잔치국수 (무료)

푸른�하늘과�예쁜�구름을�본다. 난�하느님과�함께�하고�있다. 
맛있는� 음식을� 먹고� 있다. 하느님과� 나는� 하나다. 나무가 
바람에� 흔들려� 쏴아� 하는� 기분� 좋은� 소리를� 내고� 있다. 
하느님은�내�곁에�계시다. 향기로운�꽃�향기가�방안에�퍼진다. 
역시�하느님은�내�곁에�계신다.

단순하다. 나의� 오감을� 통해� 느끼는� 세상� 모든� 것들의 
아름다움을� 통해� 하느님이� 여기� 계심을� 아는� 것이다. 
아름다움을�그저�지켜보는�것. 관상하는�것이다. 지난 2일(수) 
이재성� 보나벤투라� 수사님은� 첫� 대림� 특강을� 통해� 성 
프란치스코는� 이렇게� 기초적이고� 단순한� 신앙으로부터 

출발해�오상(그리스도가�수난�당시�받았던�상처인�즉, 양손, 양발, 옆구리의 5군데에�나타난�성흔)까지�받는 
성인이�됐다고�했다.

‘당신은�아름다움이십니다’ - 무엇에서�아름다움을�느꼈다면�그것이�바로�하느님이시다. 아름다움을�한없이 
바라보는�것이�성�프란치스코의�관상기도의�시작이다. 즉, 아름다움의�대상을�보면�그것을�내�마음속에�넣고 
한없이�바라보고, 이후�그�대상이�내면에서�어떠한�변화나�작용을�일으켜도�내�뜻대로�확장하지�말고�그냥 
가만� 지켜보라는� 것이다. 내� 의지는� 완전히� 제거하고� 아름다움� 자체가� 일으키는� 변화에� 내� 몸과� 마음을 
맡기라는�것이다.  

또한�우주만물은�하느님의�작품으로�하느님의�모습이�그�피조물�안에�깃들어�있다. 따라서�우주만물을�통해 
그분에게�갈�수�있다는�것은�어쩌면�당연한�일이라는�것이다.   

보고�듣고�맛보고�냄새�맡고�만지고… 사실�이러한�오감을�통한�관상기도로�하느님을�알�수�있다면�그�기회는 
실로�무궁무진한�것이다. 특강의�첫�날인�지금�이�순간, 나도�수사님의�지도를�따라�아름다움을�관상해봤다. 
공동체�식구들을�눈으로�보니�반갑고, 수사님의�명강의를�귀로�들으니�깊은�깨달음을�얻어�좋고, 쉬는�시간 
봉사자들이� 마련해주신� 향기로운� 커피� 한� 잔과� 맛있는� 과자� 한� 조각을� 입에� 넣으니� 맛있고, 관상봉으로 
수사님을� 따라� 심장� 먼데서부터� 온몸� 구석구석을� 두드리니� 굳었던� 몸이� 날아갈� 듯이� 상쾌하다. 하느님은 
이렇게�오감을�통해�우리에게�들어오시는구나...   

수사님은� 또한 ‘아름다움’을� 제대로� 알려면 ‘추함’이� 있는� 것을� 알아야� 한다고� 하셨다. ‘아름다움’을 
아름다움으로�느끼려면 ‘추함’에�관심을�기울이고�그것을�관상할�수�있어야만�참기쁨에�들어갈�수�있다는�것. 
어렵다. 그러나� 우리가 ‘행복한� 시간'이� 정말� 좋다라고� 느끼려면 ‘불행했던� 순간’이� 있어봐야� 알� 수� 있다는 
것이다. 

성현들의� 삶의� 방식이� 우리와� 다른� 것은� 이같이 ‘추한� 것’’좋지� 못한� 것’에� 시선을� 두고� 사는� 것이다. 
자발적으로� 어려움, 가난, 행복하지� 않음, 아름답지� 못함을� 택하는� 것이다. 힘든� 상황을� 기꺼이� 감수하고 
그리스도의�삶을�택하는�것으로�참�행복과�큰�기쁨을�얻는�자들, 바로�이들이�성현들인�것이다. 

.

2016년 교무금 신립안내
- 교무금�신립�대상자는�하이스쿨�졸업자�이상으로
- 가족단위로�약정서와�교무금�봉투를�수령하신�후
- 약정서는�미사�중�약정서�봉헌함에�봉헌해�주시면�됩니다.
(약정서에�봉투번호를�꼭�기재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)

주일학교 미사안내 (방학기간) 
- 기간: 12월 19일(토) - 1월 30일(토) 
- 초등부, 중고등부�미사: 토요일�오후 5시30분
- 특전미사: 토요일�오후 7시 30분
- 방학기간에는�석식은�없습니다.
- 방학기간중�토요일�성물�도서부는�쉽니다. (주일은�정상영업)

홍보분과 위원을 모집합니다
본당�설립 40주년을�맞아�교회�행사의�취재, 출판�디자인, 영상물 
제작, 동영상� 촬영� 및� 편집� 등의� 다양한� 홍보활동을� 맡아� 주실 
분을�찾습니다. 
홍보분과장(0416 864 765; 이은형� 카타리나) 혹은� 사무실로 
관심있으신�분들의�많은�연락을�기다립니다.

대림 제3주일 대림�제3주일 / 자선주일

마음이�불안한�이들에게�말하여라. 힘을�내어라, 두려워하지�마라. 보라, 우리�하느님이�오시어�우리를�구원하시리라.

     구        역      
1 ~ 4구역

 5 ~ 8구역
9 ~ 12구역

   날          짜   
12월 16일(수)
12월 17일(목)
12월 18일(금)

당신은�아름다움이십니다 - 대림�특강�첫날

세례를�축하합니다.

총 38명

공지사항



살아 숨쉬는 공동체

대림 제 3주일 / 루카 3, 10 - 18

질문
“옷을�두�벌�가진�사람은�못�가진�이에게�나누어�주어라.” (11)
▶  내가�나누어�줄�것이�많다는�것을�깨닫게�된�적이�있습니까?

“저희는�어떻게�해야�합니까?” (12)
▶ 신앙생활에서� 어떻게� 해야� 할지� 모를� 때� 좋은� 도움을� 받았던 
경우가�있습니까?
▶ 누구도�알아주지�않는�주님의�일이나�봉사를�하면서�외로웠던 
적이�있습니까?

“정해진�것보다�더�요구하지�마라.” (13)
▶  정해진�것보다�더�무리한�요구를�해서�어려움을�겪었던�경우가 
있습니까?

백성은�기대에�차�있었으므로 (15)
▶  나의� 기대를� 채워주거나� 버팀목이� 되었던� 사람이� 있으면 
소개해봅시다.

※그�외�성경구절
위�성경구절�외에�내�마음에�다가온�성경�구절이�있습니까?
왜� 그� 말씀이� 다가옵니까? (그� 말씀이� 나의� 삶과� 어떤� 관련이 
있습니까? 그�말씀에서�얻은�깨달음�혹은�느낌은�무엇입니까?)
  

공동체 소식

(2015년 11월 30일 - 12월 6일)

신립수구분

금주

누계 542명

19명

$684,800

$8,300

$312,260

$12,110

신립�금액 납부�금액
(개인/가족�신립)

$39,160

$450

기타�납부금액
(단체/익명/감사헌금)

- 유아�미사실도�성전입니다.
- 유아�미사실은�만 3세�이하의�유아를�위해�꼭�필요한�보호자만 
이용합니다.
- 미사�중에는�실내�출입문을�항상�열어�둡니다.
- 미사�중�성전�밖에서�미사를�드리는�것을�삼가하며�유아에게 
부모의�적극적인�미사�참례�자세를�보여�줍니다.
- 물을�제외한�어떤�음식물도�가지고�들어오지�않습니다. 
(젖먹이�예외)
- 4세�이상의�소아를�둔�가족은�소아�가족석 (유아�미사실�앞) 
에서�미사를�드립니다.
- 유치원생부터는�가능하면�어린이�미사에�참석합니다.
- 유아�및�소아에�대한�기초�예절�교육을�잘�시켜주시기 
바랍니다.
- 미사�후�유아�미사실을�깨끗이�정리합니다.

김�레오
김�토마스
임인숙�아네스
기타
감사헌금  $110
익명 $340

박예라�카타리나
오윤성�요한
김익삼�루까
조홍선�요한
조청자�요안나
김정선�모니카
김태균�요셉

강석현�세실리아
윤순옥�베로니카
강배화�로사
강길상�스테파노
강원봉�베드로
강원민�요한
강원진�요셉

Mercedes-Benz
The best or nothing

748 Pacific Highway, Chatswood

세일즈�컨설턴트 David Jung
M: 0430 870 709

은총나라

대림 제3주일

유아세례 홍�야고보�신부님�사제서품 60주년�축하드립니다.유아세례식이�지난 5일(토) 본당에서�있었다. 주님의�자녀로 
키우기를�결심한�부모들과�예쁜�아가들의�영육간의�건강을 
위해�신자들의�많은�기도를�부탁드린다.

초등부� 주일학교� 학생들의� 이벤트인� 은총나라가 5일(토) 
성당� 주차장에서� 열렸다. 일년간� 평소에� 게임이나� 재능을 
통해�교사들로부터�받은�은총표를�가지고�초등부�주일학교 
학생들은� 친구들과� 함께� 은총시장에서� 재미있는� 시간을 
보냈다.    

대림특강
지난 2일(수)과 3일(목) 열정적인�대림특강을�해주신�이재성 
보나벤투라� 수사님이 6일(주일) 미사� 중� 강론을� 해주시고 
오후 12시30분부터 3차�마지막�특강을�해주셨다.    

은빛대학�종강
지난 3일(목) 은빛대학이�종강식을�했다.     

홍�야고보�신부님(Fr James Duggan) 약력
 
- 1928년� 시드니에서� 아이리쉬계� 카톨릭� 부모님� 슬하 2남� 중 
장남으로�출생

- 1949년�콜롬반�신학교�입학

- 1955년 12월 17일� 시드니� 세인트� 패트릭� 성당에서� 사제� 서품. 
콜롬반�수도회�소속

- 1956년�콜롬반�수도회 4분의�신부님과�함께�한국�선교사로�발령후  
황�신부님과�함께�한국�춘천교구에�소속

주교님으로부터�얼굴이�붉다고�하여�한국�성을 ‘홍’ 씨로�부여받고 
이후�홍�야고보�신부님으로�불려짐

4개월간의� 한국어� 연수� 후� 강원도� 홍천� 성당으로� 발령받으며 
한국에서의� 사제� 활동� 시작후 1957년� 원주� 원동� 성당에서 3년간 
재임

- 1960년�원주�단구동�성당�주임신부로�재직하며�성전�건립

- 1964년�강릉�카톨릭�병원�재직

- 1967년부터�약 4년간�강원도�간성�성당�재직

- 1970년대부터� 서울로� 올라와� 돈암동� 콜롬반� 수도회의� 관구장 
신부로�재직

- 1980년까지�서울�창동�성당�주임신부와�서울�목동�성당�주임신부 
재직

- 1980년�중반부터 1994년까지�경기도�가평�성당과�구리�성당, 금곡 
성당을�거치면서�새�성전�건립을 3회�이뤄내심

- 1994년� 호주로� 어머니� 간호차� 오셨다가� 동생의� 사망으로� 홀로 
계신� 어머니� 때문에� 한국의� 본당을� 넘기고� 주교님� 허락으로 
시드니로�영구�귀국하심

- 이후� 현재까지� 시드니� 대교구� 한인� 천주교회에서� 사제로 
봉사하면서� 청빈, 절제, 기도로� 모든� 카톨릭� 신자들의� 귀감이� 되는 
생활을�하고�계심

대건관 건립기금 신립 현황

유아 미사실 사용 수칙


